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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여성 취업위기 요인 분석 및 취업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 Analysis of Highly-educated Women's Employment Crisis 

and Activating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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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nam Women Plaza,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upposes highly-educated unemployment as social crisis, and analyses various 

factors causing highly-educated women's employment crisis into individualism, structuralism, 

and social network. Then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desirable alternatives for activating 

employment. According to this analysis, we can find out that woman herself, gender-difference 

in job, especially, employment supporting system has an central influence on employment crisis. 

Besides, there needs to be focused on building social network for overcoming this crisis. 

Further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ies in community must improve supporting infra for 

intensifying interpersonal network, such as providing timely information and publicity, offering 

relevant job consulting, and linking honorable mentor. Second, this study suggests constructing 

recruiting infra, activating community recruiting, establishing specialized information agency, and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 among concerned, viewing from inter-institution network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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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실업 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를 가져온 요인을 

개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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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에는 여성 

자신과 직장 내 남녀차별, 그리고 취업지원체계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를 통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첫째, 대학 내 취업지원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

인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 제공, 홍보,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를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 리크루팅(recruiting)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리크루팅(community 

recruiting) 활성화, 정보전문기관 설립,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고학력 여성 취업위기, 사회적 네트워크, 취업지원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Ⅰ. 서론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매스컴에서는 졸업과 취업 그리고 실업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동

월 대비 작년보다 상승한 청년 실업률’,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0-30대의 고용율은 제자리걸음’

등의 기사는 이제 낯설지 않은 내용이 되었다.1) 그중 올해 대기업 취업 지원자 100명 가운데 최종 합

격자는 3.5명에 불과하다는 뉴스(KBS 광주방송, 2013. 11. 26)는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음을 실

감하게 하는 한편, 3.5명 중에서 과연 여성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즉, 여학생

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좁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졸 여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은 취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다.

2013년 7월 17일 OECD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3)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율은 53.5%로 OECD 평균치인 57.2%를 크게 밑돌고 34개 회원국 중 8번째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인력과 같은 잠재적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조선비즈, 2013. 7. 17.). 또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여성의 고학력화가 심화되면서 2009년 이후부터 여학생

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 여성이 훨

씬 더 낮게 나타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졸자의 취업률이 높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에 큰 장애요인이 없었

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학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과도한 정원 부풀리기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고학력자를 배

출함으로써 과잉인력을 양산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누적되어 현재의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1) 2013년 10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7.8%로 1년 전보다 0.9% 상승하였고, 20-30대의 고용률은 65%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KBS9시 뉴스,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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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개인문제가 아닌 범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 경향으로 청년 실업의 많은 비중을 고학력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청년 실업의 일부로만 인지되었을 뿐, 관련 정책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미래의 잠재적 경쟁력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학력 여성의

실업은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본을 낭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gender-difference)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고학력 여성의 실업을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고학

력 여성의 취업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여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고학력 여성과 노동시장의 연계모형 및 취업률 현황

1. 고학력 여성과 노동시장의 연계모형

1) 개인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의 부족 등 여

성 개인의 노력부족 때문으로 보는 개인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구조주의적 관점이다.

인간 자본론을 대표로 하는 개인주의적 접근에서는 여성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여성의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반면 구조주의적 접근에서는 노동시장이 인간 자본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분

절된 이질적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노동시장은 성, 인종, 교육수준과 같은 상이

한 성격을 지닌 여러 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귀속적 특성 때

문에 여성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한정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은 개인 수준의 미시성을 사회구조라는 거시성과 연결시킬 수 있고, 개인과 사회의 통합

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

을 준다(김선영, 1999).

상술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여성 개인의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사

회로까지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는 단순한 개인과

사회의 양분된 차원뿐 아니라 이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다수 존재하는데, 구조주의적 접근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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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닌다. 이러한 고차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접근이 바로 사

회적 네트워크 모형이다.

2)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은 성공적 구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정보의 질, 정보의 신뢰성, 영향력, 그

흐름에 따른 구직 및 고용방법 등에 주목하며, 개인간 망을 의미하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제도화된 기

관 간 네트워크로 구분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핵심은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이다(장원섭 외, 1999).

고학력 여성이 직업세계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가 견실하게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 네트워크의 역할이 크다. 여기서 개인

적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네트워크 형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행에

불리하다. 부언하면 구직 방법으로서 개인적 접촉은 성, 사회경제적 지위, 노동시장에서 위치와 조건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며, 여성은 그러한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 것이다. 여성은 친척이나 부모 등 지인들의 인간관계에 의해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네트워크는 강하나 폭이 좁아 구직에서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성 네트워크에서 관계

의 확장 부족은 정보의 효과를 퇴색시키게 된다.

반면 제도화된 기관 간 네트워크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정보, 구직 정보의 제공,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상담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정보 및 상담을 축으로 하는 제도적 네트워크

는 직업세계의 변화 추이와 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진로준비를 하고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

으로 제도적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상담 기능도 상대적으로 열악

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요컨대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고학력 여성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

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고학력 여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경제

활동참가율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고학력 여성의 네트워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민무숙, 2002: 28-31).

2.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취업률 과장이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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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취업률(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

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상위 10개 대학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학이며, 지방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부터 이격된 지방대의 취업률이 객관적인 양적 통계에서

도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지방대는 교육 및 연구 여건 등 여러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에 뒤처져 있다. 이는 취업 면에서 더

극렬한 결과를 보인다. 일례로 지방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10%에 불과하고, 수도권 대학 졸업

자 대기업 취업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여대생의 취업은 남학생보다 더 어렵고, 지방대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지방대 대졸 남성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역 소재 3개 대학의 취업률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남 소재 대학의 성별 취업률 현황

목포

대학교

연도
졸업자(A) 취업자(B)

취업률 

(A/B)×100

유지취업률 

(수시)

남 여 남 여 남 여 1차 2차

2011
789 693 464 354 58% 52.5%

- -
(1482) (818) (31.3%) (24.5%)

2012
823 663 361 278 43.8% 41.9% 89.7

%
84%

(1486) (639) (24.3%) (18.7%)

순천

대학교

연도
졸업자(A) 취업자(B)

취업률 

(A/B)×100

유지취업률 

(수시)

남 여 남 여 남 여 1차 2차

2011
864 736 535 398 61.9% 52.7%

- -
(1600) (933) (33.4%) (24.9)

2012
818 672 379 271 46.3% 40.3% 85.6

%

81.8

%(1490) (650) (25.4%) (18.2%)

동신

대학교

연도
졸업자(A) 취업자(B)

취업률 

(A/B)×100

유지취업률 

(수시)

남 여 남 여 남 여 1차 2차

2011
629 785 366 502 58.2% 64%

(1414) (868) (25.9%) (35.5%)

2012
621 709 362 412 58.3% 58.1% 89.3

%

83.4

%(1330) (774) (27.2%) 31%

※ 자료: 대학알리미

(%)는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취업률

취업자 수=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개인 창작활동 종사자+1인사(창)업자+프리랜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남 소재 3개 대학의 고학력 여성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자 중 여

학생의 취업률이 목포대는 각각 24.5%와 18.7%, 순천대는 각각 24.9%와 18.2%를 차지하였고, 동신대

는 2개 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이나 여학생의 취업률이 전년대비 약 6%p 가량 하락하였다. 따

라서 전남 소재 3개 대학의 고학력 여성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낮으며, 해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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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취업률이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앞서 고학력 여성과 노동시장과의 연계모형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 위기 요인을 유추해보면, 첫째,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대학 내에서 구직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여학생 자신이 문제가 된다. 둘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본이라 할지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구조화된 성차

(gender-difference)의 문제로 수렴된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사회 간에 존재하는 복잡하

고도 미묘한 관계성(relations)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용어로서, 성공적 구직을 위한 정보(신뢰성,

접근성, 부합성, 확보 역량 등), 취업지원체계,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개인주의, 구조주의, 사

회적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

인 개인주의는 대학성적, 일반능력, 전문능력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인 구조주의는 희망

직업군의 남녀비율, 희망 직업군의 남녀차별 근무환경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보, 네트워크, 취업지원체계로 구성하였다. 이상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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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같이 독립변수를 개인주의, 구조주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선정하

였고,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첫째, 개인주의는 대학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군으로의 진

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대학에서의 성적(학점), 일반 능력(외국

어, 컴퓨터 활용 능력), 구직을 위한 전문능력(실무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은 “개

인이 대학에서 투자한 노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둘째, 구조주의는 개인이 투자하여 얻은 인적 자본으로서의 능력보다 여성과 남성에 차별을 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므로, 희망직업의 성별비율과 희망직업의 여성차별적인 근무환경으

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은 “구조적 성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핵

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신뢰성, 접근성, 부합성, 확보 역량 등), 취업지원체계,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발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고 설정하였다.

<표 2> 연구가설의 내용

구분 가설의 내용

개인주의적 

관점

1. 개인의 노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대학성적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일반능력(영어, 컴퓨터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전문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주의적 

관점

2. 구조적 성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직장내의 여성의 비율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장내의 남녀차별의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3. 사회적 네트워크의 발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취업 정보의 질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취업 정보의 신뢰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네트워크 영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취업지원이 많을수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역문항으로 입력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은 전남지역 소재 3개 대학 여대생들의 학교생활 및 진로계획, 취업인식 실태, 대학의 취업지원

체계, 응답자 일반사항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이용된 표본은 전남지역 소재 3개

대학교(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순천대학교) 재학생의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성별, 전공, 대학별로 할

당 추출하였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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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4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분석대상인 450부를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4.62%이다.

Ⅳ. 실증분석 

1.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른 다변량분석법과 다른 점은 설명변수와 목적변수가 지정되지 않고, 변수

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를 확인(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또한,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요인수

의 결정하고, 변수들의 요인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간의 상호관련성과 잠재적인 구조를 탐색하였다(노형진, 2005: 412).

취업에 대한 독립변수의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 값

이 1이상 요인으로 9개 추출되었다.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값이 클수록, 그 요인은 전체요인 구성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3개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80.653% 나타났다. 독립

변수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이 9개 문항 0.793, 개인주의 관점(3

문항) 0.962, 구조주의 관점(2문항) 0.871, 사회적 네트워크(4문항) 0.826로 내적일관성이 높으며, 척도

의 신뢰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KMO와 Bartlett 의 검

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9문항 0.763, 전체 개인주의 관점(3문항) 0.757, 구조주의 관점(2문항)

0.500, 사회적 네트워크(4문항) 0.79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3>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
성분 신뢰도

(KMO측도)1 2 3

개인주의 

관점

대학성적 .947 .117 .098
0.962

(0.757)

0.793

(0.763)

일반능력 .964 .097 .092

전문능력 .941 .115 .032

구조주의 

관점

남녀비율 .036 .041 .948 0.871

(0.500)남녀차별 .149 -.007 .933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의 질 .099 .874 .005

0.826

(0.793)

정보의 신뢰성 .023 .842 -.057

네트워크의 영향력 .121 .847 .038

취업지원 .499 .603 .214

2) 조직단위의 분석수분에서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형진, 200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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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3)를 통해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독

립변수인 개인주의적 관점의 ‘대학성적’, ‘일반능력’, ‘전문능력’ 과 종속변수인 취업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구조주의적 관점의 남녀차별, 남녀비율,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업지원과 정

보의 질 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

수개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대학

성적

일반

능력

전문

능력

남녀

비율

남녀

차별

정보의 

질

정보의 

신뢰성
영향력

취업

지원
취업

대학

성적
1 　 　 　 　 　 　 　 　 　

일반

능력
.927** 1 　 　 　 　 　 　 　 　

전문

능력
.860** .896** 1 　 　 　 　 　 　 　

남녀

비율
.140** .136** .076 1 　 　 　 　 　 　

남녀

차별
.232** .227** .179** .795** 1 　 　 　 　 　

정보의 

질
.210** .175** .189** .041 .016 1 　 　 　 　

정보의 

신뢰성
.139** .124** .133** .000 -.035 .614** 1 　 　 　

네트워

크

영향력

.211** .212** .240** .068 .061 .655** .616** 1 　 　

취업

지원
.512** .515** .487** .224** .224** .557** .407** .475** 1 　

취업 .418** .396** .279** .242** .313** .112* .000 .050 .324** 1

※ **: p < 0.0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p < 0.05,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3.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목적변수인 취업모형은 28.2%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표 5>와 같이 취업을 설명하는데 t값이 큰 변수일수록 공헌도가 높다고 할 때, 개인주의적

3) Pearson’s r 값은 절대값으로 상관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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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대학성적’, 구조주의 관점의 ‘남녀차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업지원’이 공헌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 B
표준

오차
베타(β) t 유의확률

모형설명력
R2

(수정)

F

(유의)
(상수) .104 .014 　 7.487 .000

.282

(.267)

19.196

(0.000)

개인

주의

대학성적 .028 .008 .380 3.419 .001*
일반능력 .022 .009 .309 2.424 .016*
전문능력 -.029 .006 -.428 -4.562 .000**

구조

주의

남녀 비율 -.001 .003 -.028 -.420 .674
남녀 차별 .013 .004 .215 3.144 .002*

사회적

네트

워크

정보의 질 .005 .005 .062 .997 .319
정보의 신뢰성 -.006 .004 -.093 -1.679 .094
네트워크영향력 -.004 .003 -.070 -1.192 .234

취업지원 .011 .004 .175 2.983 .003*

※ ** : p < 0.01

* : p < 0.0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상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는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직장 내 남녀차별의 정도만 유의미한 결과로 채

택되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취업지원체계만 채택되었다.

<표 6> 가설의 채택 여부

독립

변수
가설의 내용

채택

여부

개인

주의적 

관점

1. 개인의 노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대학성적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일반능력(영어, 컴퓨터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전문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구조

주의적 

관점

2. 구조적 성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직장내의 여성의 비율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장내의 남녀차별의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사회적 

네트

워크

3. 사회적 네트워크의 발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취업 정보의 질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취업 정보의 신뢰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취업지원이 많을수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채택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건대,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에는 여성 자신과 직장 내 남녀차별,

그리고 취업지원체계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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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고학력 여성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트워크의 공고화, 첨언하면 대학 내 개인

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취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1. 대학 내 취업지원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인 간 네트워크 강화

1) 정보제공

네트워크의 핵심이 정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특히 구직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다수의 고학력 여성들은 소속 대학에서 정확하고 적실하며 적시적인 취업정

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고학력 여성들의 이러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조건·TO

등 기업체의 구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가능하면 기업별로 선호하는 여성상에 대한 정보

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정보는 계열이나 학과에 부합하는 정보, 즉 특화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보건계열

학생에게는 병원 취업정보가, 사범대학 학생에게는 임용이나 교육 관련 정보가, 사회복지과 학생에게

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나 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정보가 가장 필요하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취업정보 공유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현

광고시장에서 유행하는 업종 간 협업처럼 타 대학 동일학과의 교과과정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하

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는 다양할수록 빛을 발한다. 기업에 편중된 정보보다 학과와 전공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 취득

이 바람직하다. 가령, 병원·어린이집·공무원·교직원 임용 등 기업을 위한 정보보다 학과와 전공에 우선

순위를 둔 연계 정보가 필요하다.

2) 홍보

홍보는 특정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일부가 아닌 다수가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가 공람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신문에 취업관련 정보를 게재하거나 취업정보 게시

판에 전체 공지하는 방법,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과내 학생회실의 알림판이나 공고란을 활용할 수

도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유용한 산물들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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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입구에 취업관련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혹은 학교에서 취업 특화애플리케이션인 ‘Job app’(가칭)을 만들어, 학생들이 휴대폰에 애플리케

이션을 다운받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3) 상담 및 멘토링

상담 및 멘토링도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다.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멘토로는 동 대

학이나 학과 출신 선배, 희망직업군에 취업한 구직자, 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 대학생에게 열정과 희

망을 꿈꾸게 하는 닮고 싶은 유명인사 등이 있다. 학교나 학과에서는 선후배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와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축제나 주요 행사마다 여학생

들에게 정신적 자양분을 심어줄 수 있는 유명인사의 특강을 주최하며, 합격 수기나 취업 노하우를 들

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주어야 한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1) 리크루팅(recruiting) 인프라 구축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토대는 리크

루팅(recruiting) 인프라이다. 지방대는 국내 대학의 64%에 이르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이격되는 지역일수록 제도적 인프라가 약하고 특히나 여대생을 위한 시설이나 간접

자본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미비점과 취약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

어 이용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자격증 준비학원이나 취업준비학원과 같은 취업간접자본

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커뮤니티 리크루팅(community recruiting) 활성화

지역사회는 지역 내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 내 소규모 캠퍼스 리크루팅(campus

recruiting)을 넘어 커뮤니티 리크루팅(community recruiting)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주로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나 기업설명회를 지역사회에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현실감을 갖게 하고, 직업기대와 직업현실간의 격차를 몸소 깨닫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의 채용설명회를 보면서 면접과 구직의 기회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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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전문기관 설립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전문기관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성이 가미된 취업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업프로

그램을 구비하고, 지역 내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센터의 정보획득과 기업의 인재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공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지역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려면 유능한 맞춤형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기업체로부터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예비졸업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지역 소

재 병원에서의 인턴십이나 임상 인턴십을 활성화시키고, 일반 기업이나 금융권에서의 인턴십을 정규

직화하거나 우선순위 임용 특례를 주는 방법, 공공기관에서 관련 학과 여학생의 일정 비율 행정인턴

이나 기간제 근무자로 재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정해진 일자리 파이를 가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

리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각 분야의 EXPO를 유치하여 전남지역 소재 여대생들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 전남으로의 기업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의 근원적 자산을 보유하는 것, 거점지역 내 국

립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을 향유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극도로 낮은 전체 취업률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고, 취업의 현

실에서 체감하는 벽은 더욱 견고하여, 고학력 여성의 취업은 곧 위기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를 가져온 요인을 개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여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에는 여성 자신과 직장 내

남녀차별, 그리고 취업지원체계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

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취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대학 내 취업지원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인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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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취업률이라는 객관적인 비율로 대표되는 현실은 냉정했고, 고학력 여성의 취업은

남학생보다 더 어려웠으며, 전남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은 남학생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 되지 않기 위해 채용에 필요한 준비요소를 하나씩 쌓아가는

고학력 여성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라는 바가 다양하였으며, 이는 대학 내 취업지원인프라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모색으로 귀결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남지역 고학력 여성을 위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일차적으로 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끌어올려 취업으로 이끄는 교육과 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유의해야할 것은 이들에게 직업교육과 훈련만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 측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고학력 여성인력시장이 정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고용창출이 주목되는 신규 성장분야에 대한 연구를 상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

추어야 한다. 전남지역 고학력 여성의 욕구와 기대를 수용하고 전남의 지역성이 부각되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 향후 대학 내 취업지

원인프라가 학생맞춤형으로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위한 연계를 내실화한다 하

더라도, 구직을 희망하는 주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는 무용지물이 된

다는 것이다.

결국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를 극복하려면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우선

고학력 여성은 아직까지도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대한 진취적 자세를 가져

야 하고 삶에 대한 개척정신을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 대학은 우수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역할을 간과하

기 쉬운데, 학생 자신과 학교의 범위와 규모를 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활

동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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